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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호는 싱글채널 비디오 작업을 주로 선보이고 있는 미디어에 익숙한 신세대 작가이다. 

흔히 볼 수 있는 사실적인 영상을 극대화한 비디오 작품과는 다른 독특한 형식의 작업을 

한다. 애니메이션적 요소와 현실 세계의 요소가 묘하게 뒤섞인 작가에 의해서 가공된 

이미지를 중심으로 작품이 구성된다. 현실에 있는 이미지를 차용하지만, 현실에 존재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편집함으로써 생경한 가상 현실을 창조해 낸다. 그 

가상현실은 현실과 같이 느껴지게 하기 위한 어떠한 장치도 없는, 오히려 현실과는 너무도 

이질적인 요소들로 재구성되었지만, 현실과 너무도 닮은 세계이다.  

현실에 억압당하고 개성을 상실한 인간에 대한 고민이 작품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주체를 알 수 없는 집단적 이데올로기의 현실 사회에 대해, 개인성을 획득하기 위한 작가적 

몸부림이 작품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몸부림은 같은 복장의 집단이 

획일화된 움직임으로 나타나 개성이 상실된 개인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가 하며, 인간의 

신체를 변이, 재조합하여 개성을 극대화시켜 새로운 주체를 보여주는 등 신체성을 기반으로 

사회에서의 개인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이미지화하여 작품화한다.  

유비호 작업에서 특징적인 것은 작가가 의도한 그러한 의미의 부분보다는 이미지 자체의 

형식적인 차별성이다. 형식적인 차별성은 작품 전반에 걸쳐 유머러스한 장면을 생성한다. 

이미지와 사운드가 심각한 상황을 설정하기 보다는 가벼운 감각을 자극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 하다. 현실에 있는 이미지를 차용하지만, 현실에 존재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편집함으로써 생경한 가상 현실을 창조해 내는데, 그 이미지들은 

지극히 가볍다. 배경은 종이와 같이 얇고 움직이는 대상도 2 차원의 겹쳐진 형상으로 

보인다. 마치 무언가 말하기 위해 가설된 낙후된 무대장치와 같다. 어려운 상황 설정과 

사실성에 너무 신경 쓴 탓에 의도한 서사성이 그 힘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애초에 

설정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러한 가벼운 이미지는 작가가 창조한 단순화된 세계, 즉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만으로 구성된 지극히 의도된 세계에서 꼭두각시의 움직임처럼 자연스럽지 

않은 조작된 행위 체계를 일관한다. 그러한 이미지가 규칙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리드미컬한 

사운드를 끌어안는 순간 생각할 겨를 없이 몰입을 유도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가벼움과 

생경함 사이에서 보는 이로 하여금 고민의 과정 없이 감각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재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유머러스한 재미가 몰입을 유도하고 있는 사이에 미술사의 강박은 작품 내에서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작가의 미디어 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생경한 장면들은, 제한된 화면 속에서 

극대화된 리얼리티의 거짓을 강요하는 여느 싱글채널비디오 작품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마치 현실에 대한 꿈의 위상과 같이 현실을 닮아 있지만, 결코 현실과 결부시킬 수 없는 

이미지들로 현실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한다.  

개인과 사회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 내의 서사적인 내용은 작가의 현실에 대한 

동화를 이루고자 하는 관람자들에게 선택적으로 결부될 수 있는 점이지만, 작가는 극단적인 

상황과 유머러스한 이미지 조작으로 관람자로 하여금 작품에 숨어 있는 의미를 강제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이 점이 유비호 작품이 가진 힘이 아닌가 싶다. 리얼리티도 판타지도 제공

하지 못하는 조작된 이미지의 느낌이 강한 영상이지만, 그 조작이 지극히 의도된 가벼움으

로 인해 몰입을 유도하고 그 몰입은 현실에서의 경험에 대한 작위적인 해석의 여지를 제거

하고 작가가 이미지의 표피에 심어 놓은 의미를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2002. 

05. 10.)  


